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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레
물림과

축복
제인 맥브라이드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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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를로스는 도움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벌레 물린 데 바르는 크림은 

찾을 수가 없었고, 카를로스는 곧 

크림 찾는 걸 포기했어요. 도움이 

필요했어요. 엄마한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았어요. 

엄마는 주방에 계셨어요. 엄마는 

햇볕에 붉어진 카를로스의 얼굴을 

보고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카를로스는 자기가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 않은 것 때문에 엄마가 화를 

내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엄마는 

화를 내지 않으셨어요.

이 이야기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카를로스는 화장실 거울을 보며 

얼굴을 찌푸렸어요. 얼굴과 팔이 

온통 불그스레했어요. 햇볕에 그을린 

정도가 생각보다 더 심했거든요. 게다가 

팔과 다리는 벌레에 물려 가려웠어요. 

초등회 하이킹은 재미있었지만, 이제는 

살갗이 여기저기 다 아팠어요!

카를로스는 바닥에 놓인 배낭을 

쳐다보았어요. 엄마가 챙겨 주신 자외선 

차단제와 벌레 기피제는 여전히 가방에 

그대로 들어 있었어요. 엄마 말씀대로 

그것들을 써야 했지만, 카를로스는 그게 

별로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카를로스는 화장실 선반을 열고 

엄마가 열화상이 생길 때마다 쓰시는 

작은 병을 찾았어요. 카를로스는 그 

젤을 얼굴에 발랐어요. 뜨거웠던 피부가 

시원해졌어요.

카를로스는 젤을 팔에도 발랐어요. 

계명은 축복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명을 주세요. 그분은 우리가 

그분과 다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안전하게 생활하고 

선한 선택을 하기를 바라세요. 

우리가 그분께 순종하고 성약의 

길에 머물 때, 그분은 우리를 

축복하세요.(모사이야서 2:41 

참조) 그리고 우리가 불순종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가 있기에 우리는 회개하고 

다시 노력할 수 있어요.

“괜찮니? 많이 아플 것 같은데.”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네.” 카를로스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엄마, 저 좀 도와주세요.”

“물론이지.” 엄마는 카를로스를 

화장실로 데려가신 뒤, 화장실 선반을 

뒤져 작은 통을 꺼내셨어요.

“이걸 바르면 벌레에 물려서 가려운 

데가 조금 나아질 거야.” 엄마는 물린 

자국마다 크림을 조금씩 발라 주셨어요.

“다 됐다.” 엄마가 뚜껑을 닫으며 

말씀하셨어요. “이게 도움이 되어야 할 

텐데.”

“고마워요, 엄마.” 카를로스는 

바닥으로 고개를 떨구었어요. “엄마가 

싸 주신 것들을 안 쓴 거 죄송해요. 엄마 

말씀을 잘 들어야 했어요. 제가 가장 잘 

안다 생각했는데, 제가 틀렸어요.”

엄마는 카를로스의 이마에 뽀뽀를 해 

주셨어요. “괜찮아. 엄마도 내가 제일 잘 

안다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어.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나한테 보여 주시지.” 엄마는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속삭이셨어요. 

“다 큰 어른들도 실수를 하거든.”

카를로스는 까르르 웃음을 

터트렸어요. 그러다 곧 얼굴을 

찡그렸어요. “제가 엄마 말씀을 

들었다면, 지금 이렇게 많이 아프지 

않아도 되었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많은 자녀들도 

그분께 불순종할 때 딱 그런 마음이 

되는 것 같아.”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았을 

걸 하면서 말이야.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지금 너를 보며 아파하는 것처럼 

자녀들이 고통을 당할 때 그들을 보며 

가슴 아파하신단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이 

나아지도록 도와주시죠. 엄마가 저를 

도와주신 것처럼 말이에요. 그렇죠?” 

카를로스가 말했어요.

“그렇지!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어. 그러면 그다음부터 

우린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고.”

카를로스도 마주 웃었어요. 햇볕에 

화상을 입은 피부와 벌레에게 물린 

상처는 여전히 아팠지만, 카를로스는 

자신이 금방 나으리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카를로스도 다음번에는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을 거예요! 




